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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잃(7월 4일) 백추감사예배로 드려 
1 부-5부 예배 시에는 저14차 성찬석 거행 

‘ 맥추감시절의 유래 - 맥추감사절은 구약의 3대 절 
‘ l 기의 하나인 맥추절을 계승한 절기이다. 유대인들의 
추수 감사절이었던 맥추절은 히브리 원어로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 란 뭇을 가지고 있다. 이 날 유대인들 
은 7주 전에 시작한 곡물 추수를 무사히 마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엄숙한 가운데 하루를 보냈 
다고 한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하나님께 곡물 수획에 

관한 감사를 표하는 날이 H월에 있는 추수감사절로 그 시기와 명칭이 변경되어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이모작을 하였던 우리나라에서는 쌀 추수에 맞추어 지켜지는 추수감사절과 
더불어 보리 수확과 관계되는 맥추감사절 역시 계속 지켜져 오고 있다. 이러한 맥추감사절 
은한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하는 7월 첫 주일에 지켜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맥추감사절의 의미 -본래 유대인의 맥추절은한해의 수확을끝낸 기쁨속에서 그수확 
을 기능케 해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함을 드린 축제였다. 동시에 인생의 모든 것은 
오직 여호와께로만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심정으로 일상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김은감사속에서 하나님과더불어 교제하던 날이기도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 
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맥추절을 보내야 할깨 농사를 짓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 
들은맥추절을어떻게 보내야 할까? 먼저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현재 우리의 모든삶이 
하나님의자비하신손길에의해서필요한것들을공급받싸살。}왔음을돌아보고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 
을 얼마나 거두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인 생활이나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과 영흔의 추수 곧 영혼 구원의 열매도 돌아보고 감사하며 은혜 
를구해야하겠다 

2004년도 제3차 학습세례식 오늘 찬양에배 시에， 본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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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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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6일(금H월17일(토) 영아부실 

7월20일(화H월21일(수) 유아부실 

7월20일(화H월21일(수) 제2교육관 1 ，2충 

7월26일(월)-7월27일(화) 제 1교육관 3충 

7월26일(월H월27일(화) 제1교육관 4충 

7월26일(월H월27일(화) 지111교육관 5층 

7월26일(월H월28일(수) 충현기도원 

7월26일(월H월28일(수) 충현기도원 

7월27일(화H월29일(목) 충현기도원 

7월29일(목H월31일(토) 충현기도원 

8월24일(화)-8월26일(목) 충현기도원 

거듭난아가 

새사랍이되었어요 

거듭난천국일꾼 

거듭난천국일문 

거듭난천국일문 

거듭난천국일꾼 

거듭난천국일꾼 

거듭난천국일꾼 

거듭난천국일꾼 

거듭난천국일꾼 

그리스도의십자가로 

무너진성벽을보수하라 

거듭난천국일꾼 

거듭난천국일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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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1부 7월16일(금H월17일(토) 

청년2부 7월16일(금H월17일(토) 

장년1부 7월17일(토H월18일(일) 

E번2부 7월5일(월)-7월6일(화) 

ε번3부 6월28일(월)-6월29일(화) 

4→-마。-닙「 7월1일(목H월2일(금) 

신흔가정부 7월17일(토) 

사랑부 7월17일(토) 

에비다부 7월16일(금H월17일(토) 

충현기도원 

제1교육관 

베다니흘 

충현기도원 입술의제사를드리자 

충현기도원 보라새것이되었도다 

갈릴리훌 주안에 있는 천국 일꾼이 되자 

제1교육관 201호 거듭난천국일꾼 

사랑부실 예수님을깊이생각하라 

제1교육관 2층 새생명， 새사람 

다음주일 CMTC 밀정 

이옥주전도사 

김정연전도사 

조옥자전도사 

안치원목사 

정충신목사 

장훈목사 

최종철목사 

이희식목사 

양재웅목사 

이창수목사 

안창덕목사 

김용덕목사 

김준희목사 

류병희목사 

김영훈목사 

방준영목사 

이종대목사 

정진호목사 

나광영목사 

박인기목사 

Iþ!잉IU!톨U률밑톰m’ -잉흩-- l갱R잉10없!I:II깅!톰낌!J~흩--

충현교회의 선교정책 갈릴리훌 선교의 성경적 기초 .갈릴리흩 

달고뾰만그말씀(금요집회)-전국복음 l 
제l장.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 제2장. 장래에 임할 천국 / 제3장. 이 세상에 있는 천국 

제4장천극으l 비밀 
성경에 사용된 ‘비밀’ 이라는 단어는 어떤 신비한 것이나 너무 심오히고 갚어서 일에틸을 수 없 

는 것을 가리키는 말01 아니다 로마서 16장 26절을 보자. “이저|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 

신 하나님의 명을 좋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응빠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 

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좋아 된 것이LI ... " 여기에서 ‘비밀’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 
타뇨빠 된 어떤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으나 인간 

에게는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신렁한 목적을 일컬어 ‘비밀’ 이라고 부른 것이다 이 비밀은 하나 

님의 거룩한 목적이며，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마침내 새로운 계시 

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성취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다 예수님도 비유들을 통해서 하 

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해 주셨대마 4:11). 구익뻐|서는 계시되지 f능댔던 히나님 나라의 새로운 
진리를 보여주셨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비밀’은 무엇인가? 

이 질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으로 돌Of7빠 효봐.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해t님 

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E팅t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 

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f ... "(단 2:44-45).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날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세우실 영광스런 그 날을 기 

대하고 있었다 인간의 모든 권세를 자료년f는 이 땅의 믿한 열방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너뜨 

리고 이 땅을 의로 채우시는 큰 사건! 하나님께서 만국을 친히 통치하시는 낼 이처럼 구약의 시 

ζ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의 거대한 사건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였 

던 것이다 그렇다면， 신믿때|서는 어떠했는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자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외쳤다 즉， 그는 구약 

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문자 그대로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대마 3:11). 그래서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흔텀뼈 의문을 품게 된다. “ ...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 

를 기다리오리01ηf"(마 11:3). 세례 요효베 이렇게 물었던 끼닭은 다니엘의 예언이 전혀 이루어지 
지 않는 것 같댔기 때문이다 그 당시 헤롯 왕 안티파스는 여전히 슬델리에서 통치하고 있었으며 

로마 정권은 날로 번효h하고 있었다. 우상 숭배와 다신론과 음란으로 가득 찬 로마는 아직도 쇠뭉 

치로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흔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이 침으로 

머|시아시라면 왜 아직도 다니엘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이것이 예수님을 가끼이 따 

르던 자들의 요)Ef.까운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흔면뼈 주님은 대듭팅}셨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 

이 있도다 .. "(마 11:6). 그렇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나 비밀이 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통치권을 모두 무너뜨리는 대신에 사단의 통치권을 침르면}는 것이다. 외적인 변화， 정치적 

인 변화를 가져오는 대신에 영적인 S빼와 인간의 삶 속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 

님께서 구속의 역사 속에 처음으로 나타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 가운데서 두 단계를 거쳐서 역사흔f다. εt차 때가 되면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해 주신 그 모 

습 그 형태로 올 것이다 그 때에는 모든 인간의 주권들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은 of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tlf라봐|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새롭게 보여 

주신 그 비밀01 뺨들이 전혀 여|향| 못했던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지금은 인간의 규례를 무너 

뜨리는 것도 아LI고 죄를 이 서I~뻐|서 없애버리는 것도 아니다 지금은 조용하게 임효봐. 시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지만 군중들에 의해서 인식되지 않는 방식으로 임효빠 하나님의 나라는 시단과 

죄의 사슬어|서 사람들을 해방시키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데서 오는 그 축복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이다. g↓멍이 제공해 주시는 선물인 것이다. 시람들이 받을 수도 있 

고 거절할 수도 있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이 서~뻐| 임하였다 그러나 권유하고 계 

실 뿐 g랜적으로 역사하지는 않는다 마태복음 13~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비유들은 이러한 하 

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준다 즉 능력과 권능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해서 사람들 

가운데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인a떼 예~P: I 못했던 현상으로 이 믿한 

세대 속에 살고 있는 사람탤|거| 쟁f 올 해f님 나라의 축복을 가져다준다 돌찍밭， 길자 개| 

밭， 옥토에 씨가 뿌려졌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으Lf， 인 

앤|게 전혀 강요힘이 없다 옥닮 같이 어떤 ̂f람은 말씀을 받고 또 어떤 A밤은 말씀을 받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기쁨으로 밀씀을 은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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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a 

I Sermon for Next Sunday I 
LORD'S SUPPER 

... (23)For 1 receivedfrom the Lord that which 1 also delivered to you, that the Lord Jesus in th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24)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 (25)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also, after suppeη saying, ι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πen as you d，애nk [it,] in remembrance of Me. ’ (26)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fl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 's death until He comes. (27)Therefore whoever eats the bread or 

drinks the cup of the Lord in an unworthy manneζ shall be guilty ofthe body and the blood ofthe Lord. (28)But let a 

man examine himselj, and so let him eat ofthe bread and drink ofthe cup. (29)For he who eats and drinks, eats and 

drinks judgment to himselj, if he does not judge the body rightly .... (1 Corinthians 11 ,'17-34) 

Among o뼈nywαship services, the Lord 's Supper is one 

of the most sacred. At this Supper, believers come 

together and join with Christ in remembrance of His suffering. 

Today ’s Bible passage provides descr iptive information 

concerning the practice of the Lord 's Supper. As you prepare 

yourself to join in this holy form of worship, please consider the 

general concepts as highlighted in these verses. 

Christ, not man, controls the Lord's Supper. He established it, 

and He heads it. Church leaders may announce His invitation 

and serve His food, but He handles the guest list. Remember 

that Judas Iscariot sat at the ve이 first Supper. Paul chastised 

the Corinthians for their discriminating practices, “ But in giving 

this instruction, 1 do not praise you, because you come together 

not for the better but for the worse" (v. 1 기. Apparently, some of 

the wealthier members were not sharing their food but greedily 

consumed it before the poor showed up (v. 21) . Pa미 warned 

them to "wait for one another"(v. 33). In other words , the 

Lord ’s Supper is a time for deep fellowship between you and 

Christ, and you and His guests. Please learn to respect you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and love them as you love 

yourself. 

The Lord ’s Supper is not an option, but ê!' command . Christ 

said, "Drink from it all of you"(Mt. 26:27). Paul reminded the 

Corinthians that what he received from the Lord is what he 

actually delivered to them, "that the Lord Jesus in th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also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vv. 23-25). If Jesus Christ is your Lord, then you should 

do what He orders. He asked, "Why do you call Me, 'Lord, 

Lord,’ and do not do what 1 say" (Lk. 6:46)? The Lord’s Supper is 

a great privilege for believers. Please obey His commands. 

At the Lord’s Supper you proclaim Christ’s death . The bread 

represents His crucified body and the cup His blood. Paul 

reminded the Corinthians, “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 ’s death until He 

comes" (v. 26) . The Lord ’s Supper is a place to remember 

Christ’s cross, suffering, and death. Please come today, .and 

proclaim His death . 

The Lord ’s Supper is not a one-time worship event, but a 

continuous practice until Christ’s return. Our church celebrates 

Holy Communion seven times a year. Other churches choose 

different intervals, but all true churches partake of His Supper 

on a regular basis. When He comes back, then you will have 

the final marriage feast. Until then , do not ignore or forsake this 

blessed Supper. Please accept all His invitations. 

The Lord ’s Supper is a serious gathering. You really must 

watch yourself . Paul warned the Corinthians, "For he who eats 

and drinks, eats and drinks judgment to himself if he does not 

judge the body rightly" (v. 29). He also said, “ whoever eats the 

bread or drinks the cup of the Lord in an unworthy manner, 

shall be guilty of the body and the blood of the Lord" (v. 27) . 

Please take the time to pray and examine yourself , 

confessing all your sins to the Lord 

The Lord ’s Supper empowers you for witness . When you 

come to the Lord's Table, be humble and true, then Christ will 

spiritually feed you. You will be f비 I! You will have the power to 

witness to others. Your desire to share Jesus Christ with those 

who want to know Him will be strengthened. Christ instructed 

His disciples , "and you shall be My witnesses both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 and even to the 

remotest part of the earth"(Acts 1 :8) . Please come today, and 

be filled with the spiritual food that nourishes eternallife. 

My dear believer, are you ready to join the Lord ’s Supper? Is 

your heart soft? Is your mind remembering Christ’s death? Has 

the Lord cleansed your soul? If so, come! Come and partake of 

this great blessing. Amen.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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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추의만한 

‘… 23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온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짙혜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7}라사대 

이 잔은 내 펴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 너희가 이 먹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7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먹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펴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28 사람이 자기를 살펴고 그 후에야 

이 먹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 주의 폼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전 11:17-34) 갱생관욕사 

우리기- 드리는 많은 예배 가운데서 주의 만찬은 가장 신성한 예배 중 하나입 

니다. 주의 만찬에서 우리 신자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함께 모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주의 만찬을 시행하는 방법에 관 

하여 자세히 뱀 주고 있습니다. 그랜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 강조하고 있 

는 내용들을 갚이 생각하면서 이 거룩한 예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찬， 형제들과도 깊이 교제하는 곳 

주의 만찬의 주인은사람이 아니라예수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의 만찬을제 

정한 분은 그리스도이시고 주의 만찬을 지휘하는 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물 

론 교회의 지도;.1들이 앞에 서서 신챔을 초대하는 주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먹과 잔을 나누어주기는 하지만 초대된 사람들을 맞이하고 만나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가롯 유다도 첫 번째 주의 만찬에 죠배했다는 사실을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교회 안에는주의 만찬에서 사람들을차별하 

는관습이 있었습니다. 바울은이것을크게 책망합니다. ‘꽤가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 

웅이라"(17절) .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부자인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욕심을 내며 음식을 다 먹어치운 결과 가난한 교인들이 왔을 

때는 먹을 것이 남아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띠l절) 그런 사람들에게 비울은 경 
고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33절) 다시 

말해서， 주의 만찬은 여러분과 그리스도가， 그리고 여러분과 동료 신자들이 

깊이교제하는시간입니다 그러므로그리스도안에서한형제요자매인동료 

신지들을 존중하고， 자기 몸처럼 사랑할 줄 알0싸 합니다. 

만찬， 신자들의 위대한특권 

주의 만찬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만찬은 반드시 지 

켜야 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마 26:27).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교회에서 시행한 주의 만찬은 주께 받은 것이라고 분명 

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 

히시던 밤에 먹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폼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 

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 

다 니를 기념하라 하셨으니"(23-25절).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그렇다면예수님의 명령을지켜야만합니다 예수님은우리에게 물 

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이-니하느냐7’(녹 6:4이 주의 만찬은 신자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특권입 

니다. 그러니 주님의 명령을순종하십시오. 

만찬， 재림 때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하는 곳 

주의 만찬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주의 만잔에서 나 

누는 먹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살을 상징하고 잔은 주의 피를 상징합 

니다. 바울은 고린도교인들에게 이런 시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가 이 먹 

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6절).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는 장소입 

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 주의 만찬으로 나아오십시오. 와서 주의 죽으 

심을선포하십시오. 

주의 만찬은 일회성 행사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지켜야 

할 거룩한 예식입니다. 충현교회는 일년에 일곱 번 주의 만찬을 시행합니다. 

주의 만찬을 시행하는 횟수는 교회마다 디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 

스도의 참된 교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정기적으로 주의 만찬을 거행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마지막으로 어린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그 때 

까지는 주의 만찬을 계속 시행해야 합니다 그 때까지는 이 복된 만찬을 무시 

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이 만찬으로 초대하 

십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십시오. 

만찬， 그 합당한 준비와 놀라운 축복 

주의 만찬은 엄숙한시간입니다. 자기 자신을살피고서야참여할수 있는시 

간입니다. 비울은 고린도교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주의 몽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지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갱9절) 비울은 또 말합 

니다 ‘그러므로누구든지 주의 먹이나잔을합당치 않게 먹고마시는자는주 

의 몽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27절) . 그러므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시고 

여러분자신을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모든죄를주님께 고백 

하시기바랍니다. 

또한 주의 만찬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시간입 

니다.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만찬에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께서 영의 양식으로 여러분을 먹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의 양식으로 배부 

를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는 

갈망이 여러분 속에서 더 뜨거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 

습니다. ‘너희가권능을받고예루살렘과옹유대와사마리아와땅끝까지 이 
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t잉. 그러므로 주의 만찬으로 나아오십 

시오. 영원한 생명을 살지게 하는 신령한 양식을 마음껏 먹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만찬에 나아오실 준비가 되셨습니깨 여러분의 마음 

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 

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씻어주셨습니까? 어서 와서 이 위대 

한축복에 참여하십시오. 아멘!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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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칼럼 

준메하며 감사하는 18교구 

강철 형 (장로. 1 8교구장)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 

이라" (고후 12:9a).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 

이라" (고전 1:29).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늘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18교구는신설교구로서 비교적 먼거리에 위치한수지，죽전， 구성 ， 신갈， 용인，양 

지 등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211세대 (601명)7개 지역과 33개 구역으로 구분되 

어 있습니다. 일꾼은 85명으로 세대수에 비해 구역이 많습니다. 이주해 오는 교회식 

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 역특성상 가구 밀집도가 떨어져 구역장 

중에 한 명만 결원이 생겨도 어려움이 있고 어떤 구역은 구역 식구가 없어서 구역예 

배를 드리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이 오히려 

저희 교구식구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기도하게 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 

라" (행 2:42)라는말씀을표어로삼고말씀과성령으로무장하며 영혼구원에 전력하 

기 위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연약한지체를 세우며 섬기고 

[ ;1.. 1단 수요l부 여빼 머l시;1.. 1 >

e ’Jalli떻-칸g세 7ß:ltO-lt1.) 

오늘은 시편 78편을 훌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생각해 보자. 이스라엘!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택하심을 받은 특별한 백 
성이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구출되었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녔 
으며， 아무런 부족함 없이 굉6얘활을 하였다. 결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으며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었다. 그런데 시편 78편을 읽어보면， 그들의 신앙에 심각한 한 
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대시 78:1-3). 그들은 스스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손탬게 
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열심히 가르쳤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불신앙의 
삶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한결같지 않은 삶 때문이다 - 그들의 신앙과 삶이 한결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어느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다가도 다음 순죠에는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부 
인하게 되었다. 이젓이 구약전체에 흐르는 이스라엘의 신앙이었다.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회에게 보이신 기λ}를 잊었도다’(11절)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였으며 큰 기쁨 가운데 찬송을 불렀던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하여 
범죄하였고 광야에서 지존자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니(17절) .. '. 인간의 어리석음과 배은 
망덕은 실로 꿀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개 우리는 신앙 안에서 무엇을 바라고 있 
는가? 혹시 우리도 저들처럼 탐욕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꺼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18절)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한 제목 
들은 무엇이었는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귀한 몸을 내어주셨다. 
우리는 그 은혜에 진실로 감λ}하는개 그러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 
드리고 있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것을 탐하며 또 다른 것을 구하였다{19， 20젤. 혹시 우리도 이러한 신앙 가운데 있지 않 
는가? 이와 같은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에 불과하다{21절). 그리고 그러한 삶은 하 
나님과 우리 λ에를 갈라놓는대렘 5:2히. 악 불신앙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믿 
지 않고불평하는우리의 삶이란 얼마나추협}고 어리석은지! 언제까지 이런 죄악의 굴 
레에 갇혀 있을 것인가? ‘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죄악의 몸에서 구원승애 주 
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자. 참된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자(사 
59:1,2). 

믿음의 결핍 때문이다 - ‘저회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 
하시니라!' (마 13:5에.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였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었 
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을 그 사람들! 그들이 믿지 못하여 예수님을 
제한적으로 인정했던 것이다(막 6:5，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나사렛 사람들뿐이었을까!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도 마찬7찌였다. 예수님이 변회산에 올라가신 λ}이， 산 아래 있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소년 하나 고치지 못하여 쩔쩔 매고 있었다. 나중에 예수님이 그 소 

@ 주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기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하는 교구가 되기를 온 교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파 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이유는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와 청기지훈련 때 교회는 

4 ，500여 명이 모인 것에 감사했고， 18교구도 33%의 높은 출석률을 올려 하나님께 감 

사 찬송을 드렸습니다. 교구 표어처럼 주님 앞에 모이고 기도하기에 힘쓰기를 갈망 

하는교구가족들의 헌신 앞에 물리적인 거리， 시간등은아무문제가 되지 않았습니 
다. 오히려 이러한 제약들 때문에 각자가 시간 확보를 위하여 미리 계획하고 준비함 

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시간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 뇌수막염으로 레이저 수술을 받으시던 P권사님의 출석， 위암수술 후에도 힘 

든 몸으로 3층까지 힘겹게 올라오시면서 환하게 웃음을 보여주시던 K권사님의 모습 
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으며 교구식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일꾼들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 함께 은혜 

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기쁨과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중에 돌아가신 한 

권사님의 장례식에서 보여준 교구 식구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 18교구가 이미 주 

님 안에 한 가족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7개 지역 단기선교팀이 구성되어 언어훈련， 영성훈련， 

팀훈련에 더욱더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인1명전도를 위해 수지가구단 

지와 어정가구단지에서 외국인근화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미용전도와 노방전 

도， 축호전도， 친인척전도등이 결실을 맺을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을우 

리의 경험이나 방법으로 아니하고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한 지금까지 보여준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더욱 커져 온 충현식구들에게 전해 
질 수 있기를 늘 기도합니다. 

년을 고쳐주신 후에 제자들은 묻는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 
수님의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충격적이다.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 끼마 17:2이. 이 
전에 전도를하면서 병든자들을고치고귀신을쫓아본경험이 많은저l자들01 아니었던 

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믿음을 잃고 자신들의 신앙적인 교만과 자기 의 
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다. 우리도 이렇지 않은7}? 아 회개하는 우리가 되자. 그리스도 
의 보혈이 우리를 적시고， 놀라운새 창조의 역사가 다시 이루어지도록 회개하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욕심의 기도 때문이다 -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미명 애11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지! 가롯 유다가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듯 하면서 돈을 몰래 빼돌려 자기 배를 채웠듯이 혹 우리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시늄을 
하면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구하고 있지는않은가? 이처럼 이기적인 기도는하나님께서 
절대 듣지 않으신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씨 
66:1에. 우리의 정욕을 채우려는 기도는 아무리 간절하고 길며 유창해도 하나님께서 듣 

지 않으신다(약 4:3) ‘너희가손을펼 때에 내가눈을가리우고너희가많이 기도할지라 
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회의 손에 피가 가득뺨l니라”싸 1:1잉. 아， 우리 자신 
을 위한 요구가 없어지는 기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우리 자신은 완전히 잊어 
버리고오직 예수님만구하는우리이기를원한다. 

고립과 자존심 때문이다 -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으로 가득 

차있었다. 마치 외딴섬에홀로고립되어 있는사람처럼 다른사람들과자기들을완전 
히 구별시켰다. 신앙적인 교만이었다. 쓸데없는 자존심이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에게 예수님은어떤모습이었을까? “ ... 연한순같고마른땅에서 나온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풍채도 없은즉우리의 보기에 흠모할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싸 53:2). 
신앙적인 교만과 자존심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뼈금 예수님을 배척때 뿔었대녹 
19:41,42).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내’(요 1:11). 왜 그랬을까? 그 

들은자기 자신을특별하게 생각하며 자존심으로똘똘뭉쳐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사 
람은다른사람탬게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피나는노력을하고， 자기보다더 나은사 
람을 보면 잠을 수 없는 괴로움에 빠지고 만다. 자존심이 있어서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 
지만사실그속은텅 비어 있고남모르는불안과수고만가득하다. 주님은이런 인생을 
향하여 겸손히 부르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 
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口마f쁨음o이l 쉽을 얻으리니나.“….“. 

주님의 초대에 응하라.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라 주님은 우리를 찾아주신 
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 3:2이. 주님의 은혜 
로운 방문을 놓치지 말자. 주님의 권능을 한결같이 믿을 수 있는 우리이기를 바란다. 주 
님의 구속의 역사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십자가를 놓지 말자. 
。h 어찌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져기에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오， 주 
여，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의 권능 
을 믿음으로 실F아가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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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저를 붙들어주셨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도들 가운데 단기선교를 두고 의심하 

거나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너무나 부족한 자이 
지만， 그런 고민을 하시는 성도님들께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간구하시기를 감히 권면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 

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2}:22).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웅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단기선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은 G국의 안타까운 영흔들을 위 

한 구원의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만난 어린 영흔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하 

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던 그들 중 한 영혼이라도 더 변화되기를， 그리하여 그 

변화된 영흔을 통해 더 많은 G국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 

백하게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간 G국에서는 작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았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어느 작은 마을에서는 작년부터 매 주일마다 40명 정도의 

마을 사람들이 교회 에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한 15세 소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자신도교회에 다니고 있고 어머니와통생들도함께 예수님을믿는다고했 

목자의싣정 

R국으로 선교지가 정해지고 저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부정적인 것뿐이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팀원들의 마음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몸 

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톰과 영혼을 능 

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랴’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선교지를 향 

해담대하게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출입국관리인이 한사람한사람의 가방을 뒤지더니 저희들이 가지고간 

전도지를보며 “너희들의 목적이 무엇이냐7 모슬렘 국가인 이 나라에 기독교를전하 

러 왔냐?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느냐7’라고 큰 소리를 치며 전도지를 다 불태워버리 

겠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도지를 한 장도 뺏기지 않고 선교지로 무 

사히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생각에 감사했습니다. 

R국에는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고 죄악의 사슬에 매여 죽어가는 불쌍한 영흔들 
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린아이들도담배와마약에 빠져있었고복음을전해도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배척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을 때는 

분명히 예비한 영흔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셨고， 만날 영흔을 만나게 하셨 

습니다 

하루는 ‘굴라스’ 라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모슬램 

인 남편과자녀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팀원들은 

굴라스를 가운데 앉게 하고 굴라스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 

도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마음이 감동되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자신의 하나님 

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굴라스에게 앞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방법과 말씀을 읽고 기도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모슬램 가족들 가운데서 예 

수님을 믿으면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당신의 삶을 인 

도하시고 어려웅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와 함께 감사 

의 기도를 드리며 한없는 은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아흔아홉 마 

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시는 목자의 심정을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그리 

고 굴라스의 집이 루디아의 집과 같은 기도처 ， 예배처가 되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선교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알게 하셨고주님께서 우리 

보다 앞서 나가셔서 일하고 계심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명령에 
겸손하게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 
어 가시는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할 

렐루야| 
이경옥(집사， 13교귀 

훌지난주도작안신교팀 

습니다. 우리는 그 작은 마을에 세워진 교회의 존재를 확인했고， 그 소녀를 통해 몇 

권의 성경과 전도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문틀 위에 비록 작게 새겨져 있었지만 

너무도 선명한 십자가는 G국에서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복음의 흔적이었기에 

더 은혜롭게 다가왔습니다. 

또 다른 마을에서는 세찬 바람으로 모래가 날려 눈도 제대로 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역에 어려움을 겪었고 마을 사람들도 급작스런 기온 변화에 추위와 바람 

을 피해 집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담대히 기도하고 한 영혼이 
라도 다급히 붙잡는 심정으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앓은 옷을 입고 추위에 떠는 

아이를 바람으로부터 막고 끌어안아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동안 어느 덧 바람이 그 

쳤고， 몇 가구 안 되어 보였던 그 마을 골목골목에서 20여 명의 아이들이 몰려나와 

마을 공터 에서 아이들과 크게 원을 만들어 ‘예수 사랑하심은’ 이라는 찬양과 율동 

을 몇 번이고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시간이 되어 작별 인사를 해도 여전히 

그 자리에 만든 원을 흐트러뜨리지 않은 채로 오랫동안 서서 인사를 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던 그 귀한 영혼들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아혼아홉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마리의 양을찾으시는주님의 그갈급한심 

정을 체험하게 하시는큰 은혜! 선교는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큰축복 

이며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넓은 G국 곳곳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하나 

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크게 성장할 것을 믿으며， 앞으로의 제 삶도 영흔 구원 

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팀원들이 건강하게 사역을 마치 

고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게 보호하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 

니다 
성미경(청년1 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무엇을 먹고 어디서 자느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교회의 방침을 따르기로 하고 기도하며 준비하였다.30시 

간 만에 K국에 도착했다. 몸은 피곤하였지만 무사히 도착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예배 

를 드렸다. 사역이 하루하루 이어지며 “들에 핀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보라”라는 예 

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떠나기 전 몸이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선교지에 가 

서 보니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들어사용하심을절실히느꼈다. 그동안건강이 걱정 

되어 선교를 나가지 않았던 것이 부끄러웠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때마다 “깨어 기도하라”라는말씀을따라기도했다. 

우리의 사역은 어느 곳에서든지 일대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대학교에서 쪽 

복음을 주고， 읽어 주기도 하고， 읽으라고도 하며 복음을 전할 때 학생들이 잘 받아 

들였다. 한 팀원이 다리가 잘린 환자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간절히 복음을 받아 

들이는 것을 보는 순간 ‘생명줄 던져 구원하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우리가 공원이나 마을에서 어 린이들에게 그림교재로 복음을 전할 때 

어린이들과 부모님의 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돌아가시는 그림에 

시선이집중되었다 
K국은 80%이상이 정교도들이다. 그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의 십자가에 

서 죽으심， 부활을 다 믿는다고 한다. 하지만 착한 행실도 많이 쌓아야 구원을 얻는 

다며 행위구원을 믿고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 

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고 착한 행위와 예식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확실히 증거했다. 하지만 언어가 부족해서 아쉬웅을 느 

꼈다 

팀원들은 그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고 사역을 마치고 

교회에 돌아가면 교사로 봉사할 것을 비롯하여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할 것을 다짐했 

다 이번 선교사역은 우리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었음을 

고백하며 ，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들은 K국 사람들 모두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 

원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 

이전애(권사， 4교구) 

.. 01번주 줄듣살아는 섣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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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 어떻비 교회에 냐요사꺼! 되었는지요? 

김원효(15교구) 

‘'30년 통안 불교를 믿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간 자녀들이 충 
현교회 중고등부 출신인데， 항상 저에게 교회에 출석하여 예수님 
을 믿으라고 권했지요. 그런데도 저는 마음이 전혀 열리지 않았 
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그 동안 일 때문에 너무 바쁘셔서 저희들을 기르시면서 잔정을 
많。l 주시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저희들마저 미국 
에 건너와 있어서 서로 떨어져 지내야 하구요. 그런데 죽은 후에 
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목 예 
수님 믿고 천국에 같이 가셔야지요.’ 자녀들의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곧바로 결심했지요.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고 새가족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 교회에 처음 요셨을 때 느낌은 어 떻셨는지요? 
“교회에 대한 생각이나 경험이 없었던 터라 처음에는 마음도 그리 편치 않았고 두 

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두세 번 들으면서 마음이 펀안해졌고 안정 
을 찾았습니다. 그 때부터는 주일이 기다려졌지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처음 배우니까 당연한 일이지요. 저는 주보 뒷면에 요약되 
어 있는 설교문에 어려운 부분을 표시해 놓았다가 새가족부 선생님께 질문하고 저 자 
신도 성경을 직접 찾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겠더라구요. 나중에는 
주간충현에 실리는 설교문을 미리 읽고 준비한 후에 설교를 들으니까 더욱 더 쉬워졌 
습니다 

3. 혹시 교회에 나오는 껏 이 녀우 힘들깨 느며진 때는 없￡섰는지요?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주일마다 하는 일들도 많고 가는 곳도 많았는데， 충현교회 

의 새가족이 되면서부터는 그런 모든 일들을 포기해야 했거든요. 그것이 쉽지는 않았 
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교회로 오는 데만도 1시간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또 
교회에서 새가족 집회에 참석하고 주일3부 예배를 드리면 3~4시간이 지나갑니다. 처 

음에는 그렇게 긴 시간 공부하는 것이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기 
도 했지요.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알ot가는 것이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 
고 생각하니 모든 게 쉬워졌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주일이면 무조건 교 
회 7}는 사람’ 으로 인정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4. 이전과 크바 달라전 부분야 았다연 무엇 인지요? 
“이전에는 누가 아무리 잘 말해도 예수님의 부활이나 재림에 대해서 전혀 믿지 못 

하던 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저 
에게 복음을 전하던 사람에게 반박하고 따져 묻던 저였는데， 이제는 그랬던 저의 모습 
을 가장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요즈음은 출퇴근 시에도 목 기 
도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5. 야밴에 학습운당을 하시연셔 새롭매 각요하고 켈심하는 껏이 있다연? 
“앞으로 더 열심히 믿고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못 나오는 분들에게 복 

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전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따지고 물을 때 뭐라고 어 
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참 어려움을 느껍니다. 예수님을 더 배우고 알게 되면 그런 
어려움도 해결되고 전도도 잘 할 수 있겠지요1" 

~H7~족흘과의 rJf앙 @ 

제가 교회에 처음 오기로 결심한 일을 생각하면 참으로 신기하기만 합니다. 사실 그 

동안 여러 사람들이 저를 전도하려고 여러 가지 말로 권했었지요. 하지만 제게는 그 

분들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n쁨은 석 빗장으로 단단하게 닫혀 있었지 
요. 그런데 작년 n월에 25년만에 만난 친구의 전도를 통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려 

서 교회에 콕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던 제 마 

음이 왜 그때 그렇게 흔들렸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신비롭습니다. 
충현교회에 처음 온 날， 본당에 들어가 3부 예배를 드렸는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6개월이 지난 지금도 본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려 

고 하면， 눈물이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새가족부에 등록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처 
음에는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그 때 저를 붙들어 주고 용기를 주었던 분들은 새기족 

부에서 함께 공부하던 분들이었습니다. 서로 형편과 처지 

가 같아서인지 쉽게 마음을 열 수 있었고 대화도 잘 통했습 

니다. 새가족부에 한 두 번 출석하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나 

잘 적응째 못하는 분들을 볼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 
다. 조금만 마음을 열면 되는데， 소극적으로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고 

말했던 저인데， 지금은그렇게 말했던 제 모습이 너무나부 
끄러울 따름입니다.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초보자이 

지만 앞으로도 복음을 잘 배우고 예수님을 김이 알고 싶습 -
니다. 노휘식(6교구) 

삶흘 o~우르벼， 첼효의 종，~ 

늘 뒤뚱거리며 베이스음을 따라가기가 버겁습니다. 리더인 바이올린 음을 받쳐주 

기에 두 손은 헤맴니다. 손가락이 잘 안 돌아가고 팔이 굳어서， 자연스러운 소리가나 
지 않습니다. 이제 봉사할 시간이 짧은 것 같아 부끄럽지만 늦게라도 허둥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르는 품이 넓은 따뭇한 음으로 영원을 노래하는 첼로이고 싶 
습니다. 제게 주신 달란트가 한 댐포 늦게 쫓아가는 삶으로 머물지라도， 십자가 은혜 
를 가슴으로 느끼 며 감사함으로 노래하고 싶습니다. 

옹옴이 부서져라 외치시던 순수한 십자가 복음과 미사여구 섞지 않고 성경으로만 

풀어 가셔서 달고， 맛있는 좋은 말씀! “예수님 이 진짜입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 
오에 물 길러 나온 수가성 여인 ，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베 
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 소경 바디매오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 버 려진 자 

에게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되고， 모든 허물， 

비똘비똘 걸어옹 길， 가두어 버린 굳은 마음도 보혈로 구원받아 거둡남의 새로운 피 

조물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이 진짜야!"라는 말은 매일 들어도 달고 
맛있습니다. “십자가의 증인 1" 이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왈킥 쏟아지고는 합니다. 
돌이켜보면 줍고 사무치게 아파하며 살아옹 날들， 헤매던 긴 시간! 그 못자국에 손 

을 넣어보아야 한다며 의심하던 손끝! 그러나 이제는 둔한 그 열 손가락 퉁겨 주님께 

송가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눈물범벅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던 

막달라 마리아， 처절한 자신의 생애에 찾아와 치유하신 주님을 따르다가 부활의 주님 

을 가장 먼저 만나는 축복을 받아 증인이 되었던 마리아! 여러분들은 삶을 돌아보며 
무엇을 남기실 것입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이 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축 

복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강단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거듭 되새기며 두 손 모아 감 

사드립니다. 다시 만난십자가의 주님! 생명의 노래 부르며，부활의 중인된삶을살고 
싶습니다. 쓰라린 침묵 같은 삶의 질문에 예수님만이 영원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정인선(집사， 임마누엘오케스트라 ) 

신앙의점검 
대학부 때 조장으로 몇 년 섬기면서 배운 것이 참 많았다. 그래서 난 스스로 성경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했었다. 위험한 생각이지만 철이 없었는지 그런 착각을 

했었다. 나는 성경을 읽으며 스스로 해석하기 시작하였고 나름대로 한 해석들을 자연 

스럽게 조원들에게 말하곤 했었다. 

그러다가어느날조원과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나보다나이가많은조원이었고 

그 형도 참 날카롭고 지적인 사람이었는데 나의 의견과 부딪히게 되었다. 그 후 그 형 

과 몇 번의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나는 나의 신앙이 혹시나 잘못된 신앙은 아니었는지 ， 복음을 안다고는 하지만 
잘못된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그 해답은 예배에 있었다. 예배를 통해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해 그 진위를 확인해보 

는 작업이 계속되었다.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내가 가진 

가치관과 복음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금요집회에 참석하게 되 

었다. 많은 사람들이 김성관 목사님의 설교가 어렵고 들어도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 

다고 한다. 처음에는 나도 그랬다. 그래서 나는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두 알아 

들을 수는 없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 꼭 한 가지만은 알아 가지고 나오자” 라는 생각을 

하였고 그 하나를 알아 나오기 위해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 

혜로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다. 

금요집회를 통해 내 생각과 상상 속에 가두어놓았던 예수님을 발견하고 전 우주를 

뛰어 넘는 복음을 알게 되었다. 좁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가두어 두는 대신 넓은 하나 

님 안에 나를 의탁하게 되었다. 나는 지금도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변해가고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 같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삶이 바뀌어 간다. 이제는 힘들어도 사고를 당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 

었다.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지 않아도 사람들은 스스로 양 

또는 염소가 된다. 양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염소가 되지 않도 

록 항상 깨어 준비하고 겸비해야 하고 염소로 서있는 사람들 

은 양의 길을 선택하도록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할 것 같다. 사 

왕께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시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 

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같이 하여 양 

은 그 오른편에 ，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 25:31-33). 
김창배(정년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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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정에 맞춰 휴가 내는 것이 꽤 임들었습니다 " (Y잉 

운 l 

폭음의 산을 신-으며 f켈 6:15) 

/.J. 어떻께 혹융룰 전앙 껏g니까? 

‘믿음으로 담대안 마음을 가지고 안 영온이 구원을 얻 
는다는 기쁨으로 전아려고 앙니다 " (오캄1 ) 

‘자역지에서 뿐만 아니라 이동 웅에 만냐는 사람들， 

식당에서 , 숙소에서 그저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아려고 밥니다왕대윈l 

t F 

우리 교외는 복음을 땅 끝까지 전아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운용아여 단기선교사를 많이 따송안다 . 많은 성도들이 이에 

동삼아여 전도자의 길을 냐선다 올때만 해도 벌써 b32영의 

성도들이 선교를 다녁왔고 많은 이들이 선교를 준비아고 있 

는데， 과연 단기선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준비하는지 궁금아 

다 그래서 단기선교를 준비아고 있는 안 담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들어보았다. 

s. ::신차，，. 생낀다맨 어앵꺼/ 양 껏g니까7 

‘그 사람을 농고 계속 기도알 겁니다 저의 팀이 사역 

우 피국해서도 기도외를 갖고 그들을 농고 기도알 수 있 

었으면 좋겠네요 " (01문의l 

“근처 교외에 등록을 권유아고 ， 그 교외에 줄석하라고 이야기t갈 것입니다 " ( 깅앓l 

‘변 ÀI어 성정을 주고 하냐님께 은혜를 구아며 읽으라고 하려고 밥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교회가 있거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연 연략처를 선OH 주려고 앙니다 " ( 왕대원) 

1. 개인적으로 단기선교 준/:11는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하논데 매번 모임 때마다 기 

도가 부속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련데도 이령게 준 

비케 아시고 팀원중원이냐 일성 둥둥 어려운 일들을 。H결 
OH 주시는 부분들을 보언서 아냐님의 인도아심을 체엄하고 있는 웅입니다 " ( 이운의j 

“71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과 지혀l를 구압니다 " (오캄1 ) 

b. 킹연부 팀El떼， 정년훌끼ë./ 푼1:11아밴서 장단킴올 휴엇g니까7 
“의욕은 앞서는데 식상인들이라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접입니다 모임을 가질 때 같이 모 

이기가 임드녀|요 그러냐 짝실이 젊은 띠라 그련지 사역 일정잡고 주신하는 것은 왈기가 있 
습니다 ." (01운의 l 

‘먼저 유가71간을 잡는 일이 어렵고， 성년부 교사로서 선제 선교를 준비아연서 생각안 것 
인데 어린아이 같은 생각과 앵동이 있어 당옥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들 빼고는 많은 부 
분이 장섬이라 생각압니다오캄1) 

7. 준비아밴서 츄님께 강샤안 껏이 2i습니까? 21다밴 01야키배후십시.2. 

‘'0 1 령게 부족하고 강딱안 사람들， 삼 여러 가지 모양의 사람들인데 다들 팀에 각각 멸요 

만 달란트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사역을 안 번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아는 
바람이 있어요 물론 그 웅심은 우리 예수님이겠지만요 " (이문의j 

“선교를 갈 수 있는 판경과 건강파 물질과 믿음 등등을 추신 것 특히 사람들을 만나게 
아신 것입니다 . 우리 팀 따이팅!" (오캄1 ) 

‘'01 죄인에게도 영온구원의 기외를 주셔서 감사밥니다 깅잉운 l 

“추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과， 앙서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진하는 임이 삶 

의 죄우선임을 다시 안번 상기 시켜주시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아시는 영온을 암께 품 

을 수 있게 아시는 놀라운 은예에 감사드립니다 " (01염j 

2 쁜l이 판단하기에탄기선교 준비 웅 가장중요안 것은 무였니까? 

“저에게 닥치는 여려 가지 임들 가운데 무엇이 보다 웅요안 것인지 17H [달아 단71선교에 집 

중아고 낀상하는 것입니다 " ( .Q캄1 ) 

“저는 팀원과 언어운련이라고 생각밥니다 "( Y"oi훈 ) 
‘영석 무장과 선교 대상국에 대만 구제적인 이해라고 여겨집니다 . 사단은 선교지에 가서 

느 티워등의 야아 저으 부가시켜 여호으 사라아느 마으으 빼아기도 하고 주비하느 과전에 
도 」 ’ .., , - , OL 근 。 L 口 2 -11 ^ . ,-- 1-""' , L. - I I L -., 0 

서도 아냐님 나라를 꽉상시키는 거룩안 임을 끊임없이 방b맨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영석 무장을 암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 영석 눈을 고성 시키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자 있길 기도애야 알 것입니다 또안， 선교 대상국에 대하여 섬저이 성보를 수집 

하여 짧은 단 71 선교기간에 타 문와권에 대안 문확석 중격과 적응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기 
지 않아야 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아픔이나 상처가 있는지 파 

악암으로써 실제석인 기도를 알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의 영온을 품을 수 있 
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O/~1킹 j 

J. 개인정으로나 팅에서 탄기선교를 운/:I/<아연서 g든 킴은 무엇g니까? 

‘'，\.1간에 쫓기고 바보다 보니 모임 때 보면 앙상 엽무적인 임에 매달려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해서 선교를 갈 수 있을까아는 갈등이 아루에도 수십 번 임어나 

며 자포자기아는 마음이 듭니다 이련 갈등과 싸우고 맘을 지켜 냐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 

이문의) 

“티임드 서로르 이애아고 이느 그대로 바아드이느 거이 어려우 거 가스니다." (오껴지) 
ML - "- c 근 L ^ 

점리/편집실 

번호 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번호 성영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1463 정인숙 1 g번3부 곽영째 1498 앙흥순 14 소밍부 배옥윈9) 1잃3 팽건희 19 대학부 노미쇠1이 

1464 신경희 1 ~번1부 김광혜(1 7) 1499 01활 14 정년2부 이경핸n 1않4 오준근 19 대학부 이태위:2) 
1얘5 송애경 1 ~번1부 1500 박영화 15 짧1부 유화재8) 1535 윤지혜 19 대학부 최윤경(1에 
1466 이싱절 1 정년2부 류병희(1 ) 1501 유기관 15 ~번1부 현승죄1 7) 1잃6 백S벤 19 대학부 배..，시o의~(7) 

1467 이성숙 1 정년2부 류병희(1 ) 1502 징인웅 15 소밍부 최닝해3) 1537 정미진 19 대학부 이정민(19) 
1얘8 조문희 2 ~션1부 김성재2) 1없 정정지 16 행2부 김희님미 1538 이인선 19 대학부 김승러9) 
1469 류숙희 2 ~밴1부 이금쉰6) 1504 최옥련 17 샘2부 최성재1 7) 1539 정나은 19 대학부 박주영(이 
1470 정나래 2 고등부 최현숙(18) 1505 징재온 17 정년2부 김종님(1 7) 1540 전은진 19 대학부 정혜영(9) 

1471 권영근 3 정년2부 이큐숙(3) 1뼈 정태오 17 짧2부 신정획6) 1541 조동화 19 대학부 유순원(2) 

1472 김종진 4 짧1부 강원I (이 1507 정은주 17 정년1부 이복쉰1 ) 1542 손현석 19 대학부 오수0(] 1(19) 
1473 홍 순 4 ~번2부 이정숙(1 7) 1뼈 조명익 18 짧2부 조쉬](18) 1543 오주영 19 대학부 김싫(9) 

1474 노성례 5 ~번3부 백영훼5) 1509 김휘자 18 짧2부 강옥희(1 7) 1544 0 1윤길 19 대학부 징성쥔11 ) 
1475 김영건 5 청년2부 권승룡(3) 1510 여정욱 19 중등3부 g똥용(9) 1545 이닝호 19 대학부 이원봐19) 

1476 인정숙 5 정년1부 김앙재이 1511 이민절 19 중등3부 함화재9) 1546 최은영 19 대학부 문인댄2) 
1477 최싱입 6 ~션2부 이순재5) 1512 김진호 19 중등3부 정태됨히 1547 최지환 19 청년1부 벅숙경(18) 

1478 심혜경 7 정년2부 심금숙(6) 1513 홍승룡 19 고등부 박은영(1에 1엄8 맹수영 19 정년1부 조예지(14) 

1479 박칠순 7 ~번2부 한혜정(1에 1514 이재은 19 고등부 최대핸5) 1549 고은희 19 청년1부 징압(2) 

1480 이윤순 7 E밴2부 김금숙(18) 1515 권큐님 19 고등부 심왕섭(1에 1550 박진선 19 정년1부 백|폐8) 

1481 김서영 7 청년1부 이인숙(18) 1516 오나영 19 고등부 이미영(1 ) 1551 신정화 19 청년1부 황쪽(4) 

1482 김종린 8 정년2부 최희경(에 1517 윤동인 19 고등부 임길영(이 1552 박찬호 19 정년1부 이전호에 

1얘3 김미대자 8 ~번2부 최경숙(1 7) 1518 강지선 19 고등부 이송이(1 ) 1553 유강희 19 정년1부 정춘째 
1얘4 박징은 8 ~번1부 깅전석미 1519 홍정신 19 고등부 신순회(1 7) 1554 우승봉 19 칭년1부 송민정삐 
1얘5 유금지 8 ~밴2부 백희숙(8) 1520 박휘재 19 대학부 이재원1 7) 1555 김싱진 19 정년1부 이기왼n 

1486 조숙현 9 짧3부 김굉냄8) 1521 권지현 19 대학부 이영희(1) 1556 김정숙 19 정년1부 정문대(3) 

1487 김동은 9 ~밴2부 최지폐1 0) 1522 최해선 19 대학부 여권(1 ) 1557 김영매 19 청년1부 박종철(3) 
1466 이후절 9 정년2부 윤 정(1 ) 1523 최승용 19 대학부 박건진(11 ) 1558 이정희 19 정년1부 이문희(19) 

1때9 횡명규 9 행3부 염경재3) 1524 김덕호 19 대학부 장성호(11) 1559 김태영 19 청년1부 김딜현(5) 
1490 이균우 9 정년2부 유기쉰1 7) 1525 깅충만 19 대학부 이앙선(12) 1560 김선명 19 정년1부 남계쉰1 7) 

1491 전영필 9 정년1부 김성재:8) 1526 이수지 19 대학부 이동희(1이 1561 권문주 19 청년2부 이인영(1에 

14920떼로산 19 외선부 조혜인(10) 1527 정재호 19 대학부 김진01(1이 1562 김언한 19 청년2부 김정냄1에 
1493 정혀|경 12 정년2부 이군재12) 1528 윤지원 19 대학부 이도헌때 1563 최은주 19 정년2부 송영복(1 7) 

1494 징광열 13 ~밴2부 김남영(이 1529 김도영 19 대학부 최S댁(1 7) 1564 홍지희 19 청년2부 오경진(1이 

1495 김혀|진 13 정년1부 이짐례에 1530 이영미 19 대학부 김혜선(1에 1565 낄 리 19 외신부 이성섭(1이 

1496 징봉영 14 소밍부 횡관됨15) 1531 이영진 19 대학부 징은매1) 1566 신 흐 19 외신부 한이레(1이 

1497 김춘선 14 소밍부 배원떼 1532 신영화 19 대학부 최 원1 ) 

짧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본당 200.호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립니다. 

을 ， 환 ， 영 합 니 다 새·가· 족 

282장 “우월절 때까 01.르매” 

다음주일 찬송 ‘유월절 때가 이르매’ 는 마태복음 26장 26갱절에 있는 “ ... 예수 

께서 떡을가지사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붐이니라 하시고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작시되었다. 특별히 1-3절과 4-6절 

을 중심으로 가사의 내용을 묵상해 보자. 
1""3절 . 친히 그리스도께서 저I/J:I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며 죄 없는 요l자의 죽음을 기 

억하라 말씀하진 것처럼 어린앙 예수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찬송해야 한다 

4""6절 r 주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시례하λ/며 “이것은 좌 시함을 얻거/ 하려고 많은 시 

람을 뒤하여 흘리는 바 나의 미 곧 언악의 II/니라”라끄 말씀하신 것 같이 주 

님이 우리에게 지원주신 십자기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각오와 결싣띄로 찬 

앙해야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갖은 고난을 겪으시고 자신의 몸과 피를 아 

낌없이 내어 주셨다. 이 성찬의 의미는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한 

주간 동안 이 찬송을 깊이 묵상하면서 형식적인 성찬이 아닌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자. 

* 암께 (JI는 아픔 

(찬앙위원회) 

최승복 권샤 (85세， 7교구) 최승복 권사님께서는 백내장을 수술하려다가 관 
상동맥에 균열이 생겨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노환으로 인해 당뇨와 천식도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계속 입원해야 한다고 했지만 지난 5월말쯤 퇴원하셔서 집 
에 계십니다. 그러나 위중한 상태이십니다. 

권사님께서는 전국을 소망하시며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십니다. 또 늘 기쁨으 
로 예배 드리십니다. 최승복 권사님께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며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시길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 다음주밑 ξf송 



저1791호 주민흥헌 

교피쇼섹 

CD 2004년 6월 27일 

디j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효}시며，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는통로가되게 하 

소서 

딩 예배 때마다영세 전부터 감추어 왔던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시며， 충현의 

모든성도들이 주예수퍼스도께 엎드려 경배 

하는성도들이 되게 하쇼서. 

a 단기선교에 참여하는모든 성도들이 인간의 지 
혜를의지하지 않고오직 성령의 인당}역사하 

심을 간구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서로 한 마음 

이 되어 성령의 지혜와능력으로복음을전하는 

팀이 되게 해l며， αR왜 언어훈련 및 팀장 

훈련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소서. 

떼 충현교회의 단기선교사역을 통해 복음을 들은 

모든시람들이 예수그리스도의 십^}7r를더 깊 

이 엘까며 은혜 앤l서 자라게 힘:서. 

딩 피택자교육을통해서 모든 피택자들이 교회를 

향한하나님의 Or음과돗과계획을깨달아복음 

안에서 교회를섬길 일문들로 세워지게 o~서. 

딩 여름계절학교를 준비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성 

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교회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천국일문이 되 

게하소서. 

흩펄충흰 71도으l 창 
.2004여름계절악교교사강습회 오늘일정 

대 상 : 저11.2교육위원회 교사 및 희망자 시 간 : 12:30"'13:40 
강 의 :O of반기 학생지도법 (중등부~고등부/교육관 401호) 

9 하반기 학생지도법 (유년부?소년부/교육관 301호)0 하반기 학생지도법 (영아부~유치부/교육관 201호) 

모임 

권사4지회월례회 

일시 %일(수) 수요1부 예배 후 

장소.'영아부실 

.2004년도 전도위원회 상반기 회계감사 

전도뮤원회에서는 2004던도 상반기 회계a싸를 실시합니다. 각 전도회에서는 이래 서류를 준비하여 감사를 딛연시기 바랍니다， 
1. 감사기간 :7월 첫 주"'8월 마지믹 주일까지 2. 대상기간 2004년 1월"'6월 

3. 감사장소 : 전도위원회 (제1교육관 6층 4. 준비서류 : 시신표 2뷔2004년 1월"'6월)，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철 

별세 

.2004년도 후반기 징획생 신정요빼 

1 . 선발대상 
@ 본 교회 등록교v뾰 2002던 6월 30일 이전 등록자 @ 본 교회 교회학교에 재적중인 고 , 대 , 대학원 신학대학원 학생 
@ 공예배와 교회혁파 부서의 집회에 잘 참석하며 교회 각 부서에서 헌신적으로 몽빠는 자 

2. 신청기간 : 2004년 6월 27일부터 2004년 7월 11일까지 
3. 신청장소 : 교육국 4 문 

1.01월규 타교권시 유이준 성도의 모친， 윤수 

원 권사의 시모， 7교구 장미1구역/ 16일 별 
세 ， 18일장례 

2 민병조 타교권사 이의용 성도의 모친， 김명 
화 성도의 시모， 8교구 군자송정구역/ 20일 

별세 ， 22일장례 

3. 이옥란 성도 임정숙 집사의 모친， 이선만 집 
사의 장모， 11교구 동이촌1구역/ 21일 별세， 

23일장례 
의 . 교육국 (당 552-8200/ 교472， 473) 

II 
ú]종석 

은펼려l 
소김순 
신조자 

수요여I~~ 

문경희 
신소자 
박명엽 
남 희 

친S빼~~ 

박생명 
진학래 
바스키 
-; 0 '2 

l8A 
Tδ 

7월 주일 및 수요며|배 기도 담당 

V 

이 훈 
진홍용 
황영일 
고제숭 

W 

오진국 
ú]정우 

안동현 
김익철 

주일예배(장로) 

m 
전홍렬 
정태두 
신상수 
강철형 

II 

김영길 
안종욱 
ú]갑재 

김은호 

강모용 
김종구 
최무갈 
ú]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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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웹회효양가제2칩’쩌|작및뀐매 

쁨의 길로 달려링/다’ 2h는 다짐과 흠씨/ 충현의 모든 성도들 

이 세계전교를 외해 한 D띔으로 핸låfil 있는 이 즈음 ‘충현교 

회 찬송가 J:112잡 01 테이돼 m로 제작되었다 진토와 선교의 

현g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지랑하기로 결심하고 행하 

는 모든 성도들에께 믿음과 헌신의 동기를 부여하E 십자가의 은 

혜를 뾰게 하려는 목젠로 제탬 이번 2집의 주저는 ‘십자 
가’이다 수록된 잔송711S곡 모두는 십자캘 중심 내용으로 하 

고 있는 주옥같은 찬송들이며 충헌의 젊은이들로 규성된 쁜일l찬 

앙대가 과하는 심엎로 불러서 더욱 은해홀꺼/ 다챈다 

판매처 ’ 사무국 판매대금 테이프 1 ，000원 / CD 3，000원 

이번주새벽기도회 담당 

28(월) 

설교자/기도자 | 김성관/이달옥 
밀
 -햄
 

α
π
 

-ψ믿
 

4 

-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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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τ

3(토) 

이태복/류진희 

2(금) 

안치원/김철환 

1(목) 

하종철/박필래 

30(수) 

최종철/송두섭 

29(화) 

이희식/박태진 

↑성수대il 

영옹선íf-r 

르네상스t댄 

예배전찬양 

↑옹t대il 

1톨 시연원 i 
I A! 
홉현딴혔ji 

설교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들(벤전 2:11) 김성관 목사 

구원의 소망(살전 5‘1-9) 안치원 목사 

김성관목사 

주의 만찬(고전 11:17-34) 최종철 목사 

주의 만찬(고전 11:17-34) 정현민 목사 

주의 만찬(고전 11:17-34) 김성관 목사 

주의 만찬(고전 11:17-34) 장 훈 목사 

주의 만찬(고전 11‘ 17-34) 이태복목사 

모든 사람이 받을만한 복음(덤전 1:1깐15) 김성관 목사 

예배담당 안내 (6/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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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모용 

김영길 

전홍렬 

오진국 

이훈 

박성명 

오보에 김에스더/소프라노 이하나/첼로박이령μ교구 

내 영혼이 그유히 깊은데서 외/소프라노 김희숙{임P뱀맨빼혈01스트j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외떼너 유종훈{할렐루야찬양대 솔로01똥) 

나같은 죄인 살리신 외/트럼멧 금정연(아엔오케스트라) 

내 주 예수주신 은혜 외/소프라노 김연희(뻗찬양대 솔로이똥) 상상 → 

[ 성 · 기 · 는 · 분 · 톨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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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 
3교구 

김교성 
12교구 

박인기 
에뻐부 

여국근 
2교구 

l 우|임목사 김성관 

l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소밍부 교구위원회 

이종철 김영훈 
선교위원회 9교구 

이병학 
법인운영위원 

오진국 
때배위원 

노광헌 
딩회서기 

· 시무장로 ‘ 

김은호 
교구위원정 

김의철 
1교구징 

기도원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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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덕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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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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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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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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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호 
7교 

김정수 

나광영 
11교구 

방준영 
8교구 

정운석 
8교구징 써

얀
 
짧
 

남
 뻐
배
 

이 훈 
친앙위원징 

강모용 
g번2부징 

서0
 

웬
 

피
E
 
@• 엄

 
”
뼈
 위건량 김익환 

새7f즉뽑1부 13.교구 

이회식 최종철 
중등2부 중등1부 

정환1 월뼈 
Jιo-r 동5α주 

최무길 
김써원 

김종구 
종현따원깅 

조인제 
옹써원 

문홍구 
몽써원 

김영길 
볼써원징 

구분 시 간 장소 

오전 7:00 본 당 
1I 오전 9:00 보당 

주일예배 
m 오전 11:00 본당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W 오후 1 :00(외국어 동시통역 예HIJ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라는 얘배) 

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 ‘00 11 오후 7:30 본 당 
금요집회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예배및집회안내 

빼웹
 챔뻐
 짧뻐
 

철
F
 
진
1
1
 수
j
「
 

종
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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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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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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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이
-
-

」
 

안종욱 
째징위원 

이종석 
기획위원징 

전홍렬 
예배위원징 

김광남 
김A쩨원징 

차신득 
밸루0앤S때징 

이창호 
전도위원징 

조규호 
14교구 

이정우 
칭년2부징 

진흥용 
행정위원장 

이갑재 
15교구징 

임무천 
건축위원징 

정찮휠 이경준 
15교구 

이재영 
10.교구 

김환기 
9교구징 

김영수 
11교구징 

황영일 한송규 
교육훈련부짧 신혼1엠부징 

김단용 
14교구징 

김연식 
17교구 

김정연 
13교구 

전은희 
18교구 

이복순 
19.교구 

한영준 
12교구 

안태순 
8교구 

최문실 
11교구 

김정희 
14교구 

• 남전도사 송요한 (외선뷔 

· 여전도사 

정연희 신동자 
9교구 4교구 

윤인숙 
3교구 

정태두 
진도위원 

이태식 
10교구징 

싸
δ
 뼈m
 

데
「
 
뿜
 

박
 …m 

이계인 
O땐진g때징 

최윤덕 
17교구징 

김말자 
5교구 웹뻐

 뼈
때
빠
 

홍순애 
10교구 

김영달 
A~국징 

배춘식 
13.교램 

조종환 
애~f디부징 

박홍규 권명옥 
기벅짧잉햄 씨1덕繹댐 

장혜구 
2교구 

이수경 
19교구 

김정자 
15교구 

자
 

순
1
 
댄
-

옥
펴
 영
펴
 커
에펴 

조
7
 

키
口U 
E
π얘
 

박철구 
진도위원 

김영은 
행징위원 

김구형 
얘2교육위원장 

황의만 
소밍부징 

안동현 
지랬|때부징 

이형수 
딩회부서기 

원응철 
재1교육위원징 

노영한 
3교램 

강철형 
18교구징 

최지윤 
g션1부징 

고제숭 
신교위원 

이실호 박찬섭 
새1뚝똥부징 찌1교육위원 

신상수 
얘배부징 

정청길 
때배위원 

장 소 

교육관 501호 

교육관 507호 

교육관 407호 

교육관 307호 

갈렬리훌 

교육관 204 ， 205호 

복지관지하1충 

교육관207호 

교육관102호 

갈렬리홀， 에다니흘 

교육관107호 

충현복지관 

아 엔 훌 

시 간 

오후1 2:20 

오후1 2:30 

오후1 2:30 

오후12:30 

오후12 : 15 

오후1 2:15 

오전11:00 

오선q때학씨/오후I:())(성인) 

오전 9:00-오후 2:00 

l 오전 9’15 11 오후12:15 

.주간교육 

주간교육 

오전 11 :00 

구분 

청년 2 부 

장년 1 부 

장년 2 부 

장년 3 부 

소망부 

신혼가정부 

사랑부 

에바다부 

탁아 부 

새가족양육부 

충현어린이집 

정신장애인교육 

국내외국인선교부 

교육관 201호 

제2교육관 l충 

교육관 307호 

교육관 407호 

교육관 507호 

교육관 301호 

교육관 401호 

교육관 501호 

제 2교육관 4충 

제2교육관 4충 

제2교육관 4충 

<
-'-장 

교육관 1 1 0호 

시 간 

l 오전 9:00 
11 오전 11 :00 

오전10‘50 

오전10:50 

오전1 0:30 

오전10:30 

오전10:30 

오전 900 

오전 9’m 

오전 9:00 

오전 9:30 

토， 오후 4:00 

정오， 1 2:00 

브
 
” ‘ 「T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퉁부 

소년부 

중둥 1 부 

중둥 2 부 

중동 3 부 

고퉁부 

대학부 

청년 1 부 

· 전임지휘자 서준성 · 찬양감독 강임구 

· 전임독창자 김소연 

• 협력선교사 허요셉 (0입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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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철주 
A방부정 삼μ

 뼈뻐
 

기
n
 티1
 

장철환 
진도위원 

안석현 
5교구징 

사회 

임현덕 

이태복 

이희식 

양재웅 

김익환 

이종대 

안치원 

조규호 

김영훈 

날짜 여 배 

6/?fJ 수요 I 

6/?fJ 수요11 

7/2 금요집회 

γ4 주일 I 

7/4 주일 11 

M 주일 m 

7/4 주일 W 

7/4 주일 V 

7/4 주일찬양 

이달옥 
쩨징위원 

정선현 
기획위원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m 부 예배는 잉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ttaneous 뻐nSIa띠1S 1n 티멍 ish ， Chinese, Jφanese and S~n 벼멍uage are available at the 티앙enO‘ CI<썼<W，α-ship 않vice， 

and Sri 벼n때n， Chinese, Mα멍이an， Rω없n， Hindi, and Indonesian are 허soaVi때bleatt뼈 OneO’ ckχkWα-ship serv뼈 


